
 
상황: 동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식량위기로 케냐(Kenya)와 

에티오피아(Ethiopia), 소말리아(Somalia)에 긴급구호가 필요한 주민이 

1,200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곳은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

땅이 모두 말라 작물과 수많은 가축이 죽었습니다. 설상가상으로 식량 가격도 

폭등하여 동아프리카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기근을 맞고 있습니다. 그 

중에서도 수 백만 명에 달하는 아동이 굶주림과 물 부족으로 큰 고통을 받고 

있습니다. 이 때문에 아동이 중증영양실조에 겪을 위험이 매우 커졌으며, 

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서는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많은 아동이 

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

 

이 같은 위기 상황은 2012 년 1 분기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. UN 은 

소말리아 남부 및 중앙 지역에 기근을 선포했으며 계속되는 분쟁 때문에 

2011 년 초부터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와 케냐로 떠나는 주민들의 행렬이 

이어지고 있습니다. 에티오피아 내 난민이 11 만 8,000 명을 넘어 섰으며 

케냐의 다답(Dadaab) 난민 캠프에는 42 만 4,000 명 이상이 거주하고 

있습니다. 이는 정부와 국제원조기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

규모입니다. 비위생적인 식수와 취약한 위생시설, 영양실조로 이미 많은 

아동이 허약해진 가운데 전염병이 계속 퍼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 
 
아동이 입는 피해: 오늘날 동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식량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. 소말리아에만 주민 

400만 명, 곧 소말리아 인구의 53%가 식량위기를 겪고 있습니다. 이는 지난 7월 370만 명 보다 3,000만 명이나 증

가한 수치입니다. 남부 지역의 경우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이 아동입니

다. 2011년부터 중증영양실조로 다답 난민캠프의 보건 시설에 입원한 아동도 1만 3,000명이 넘습니다. 

 
세이브더칠드런의 대응: 세이브더칠드런은 20 년 넘게 케냐와 에티오피아, 소말리아에서 활동해 왔습니다. 

세이브더칠드런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가뭄과 식량위기 현황을 주시하며 아동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활동에 

주력하고 있습니다.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에서 1 억 달러(USD)(한화 약 115 억 원) 규모로 모금을 진행하고 

있으며, 이 기금은 구호활동과 향후 동아프리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방지하는데 쓰입니다. 향후 6 개월 간 

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을 포함하여 취약한 환경에 놓인 동아프리카 주민 200 만 명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. 

현재 이곳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10 월 초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이브더칠드런의 대응을 

확대하기 위한 여러분의 지원이 시급합니다.  

 

동아프리카(East Africa) 식량위기와  

세이브더칠드런(Save the Children)의 대응 

공식집계 
2011 년 9 월 16 일 

마하타(Mahatha, 2)는 소말리아에 있는 부모님 곁을 

떠나 할머니 자나이(Janai)와 함께 케냐 다답 난민캠프로 

왔습니다. 자나이는 약과 영양식을 먹은 이후부터 손녀가 

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스스로 앉아 

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졌다고 말했습니다. 



현재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은: 

• 아동을 포함한 케냐 주민 54만 5,925명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23만 5,721명은 직접적인 구호 프로그램의 

지원을 받았습니다 

• 동아프리카 각 국에서 영양실조상태의 아동을 치료했습니다. 에티오피아 소말리(Somali) 주에서는 에티오피

아 보건부 및 재해관리국과 공동으로 난민캠프 외곽에서 영양프로그램과 식수개발 및 공중위생(WASH) 프

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. 케냐에서는 3세 미만 영유아 10만 명을 대상으로 영유아영양보충프로그램을 실

시하고 있습니다. 10월까지는 참여대상을 5세 미만 아동 80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  

• 가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물탱크를 이

용하여 식수를 지원하였으며 급수시설과 보건진료

소 및 학교의 위생시설을 개선했습니다. 소말리아

에서는 수원 217곳과 우물 58곳을 살균하여 주민 

48만 3,200명이 안전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

니다. 

• 소 사료와 가축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. 세이

브더칠드런의 목축가정 생계지원 프로젝트

(Pastoralist Livelihoods Initiative Project)를 통해 

지원받은 에티오피아 아동 및 가족 구성원은 19만 

명입니다.  

• 케냐 보건부의 면역 캠페인 및 홍역 방지 활동을 지

원하였습니다 

• 유관기관과 함께 소말리아 내 난민 아동 3만 7,000

명 이상을 지원하여 소말리아 남부 인근 지역 혹은 

난민캠프 내 학교 155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

되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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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이브더칠드런은 29개 회원국이 전 세계 120여 사업장에서  

아동의 생존, 보호,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 

국적, 종교, 인종,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아동권리기관입니다. 

2 살인 하산(Hassan)이 케냐 북동부 지역 병원에 도착하였을 

당시 그는 중증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. 하산은 이곳에서 

간편영양식(Ready to Use Therapeutic Food)을 

제공받았습니다. 간편영양식은 필수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이 

풍부한 땅콩가루로 이루어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

돕습니다. 


